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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로 의심받는
비둘기 ‘체포’

복장 규정에 뿔난 이스라엘 여학생들 핫팬츠 시위

부부 싸움 후 고속도로에 남겨진 남편
지난 23일 오후 5시경 중국 저장

성 후저우시 고속도로 갓길을 위험

하게 걸어가던 20대 남성이 발견됐

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울먹이며“아내가 운전하

다 지쳤다면서 운전을 대신해달라

고 했는데, 제가 차에서 내린 직후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액셀러레이

터를 밟고 가버렸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남성과 운전을 하고 있

던 아내는 후저우 시 S12번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사소

한 말다툼이 있었고, 말다툼 끝에 아내 향 씨가 남편 진 

씨를 도로에 남겨둔 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

시 이 남성은 아내, 딸 등과 함께 상하이시 여행을 마치

고 후저우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이 남성

은 고속도로를 오가던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을 금지한 

학교의 규정에 화가 난 이스라엘 

여학생들이 핫팬츠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일 더타임스오브이스라

엘에 따르면 이틀 전 이스라엘 서

부 텔아비브시 라아나나 지역의 

한 학교 여학생들이 무더기로 교

문 앞에서 쫓겨났다. 반바지 차림

으로 등교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

다. 이날은 코로나19로 봉쇄됐던 학교가 두 달 만에 문을 

연 날이었다. 학생들은 섭씨 40도가 넘는 이례적 폭염 속

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다. 그러나 가

뜩이나 더위에 지친 여학생들에게 학교는 반바지 착용

을 금지했다. 남학생의 반바지 착용은 문제되지 않았다.

같은 날 이스라엘 중부 도시 페타티크바의 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7살 소녀는 민소매 원피스 차림으로 

등교했다가 교사에게 주의를 받았다. 교사는 얼른 옷을 

갈아입으라며 소녀에게 티셔츠 한 장을 건넸다. 하의는 

없었다. 결국 소녀는 하의 없이 속옷 바람으로 티셔츠만 

걸친 채 동급생들의 놀림을 받으며 수업을 들어야 했다.

딸을 데리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어머니는 즉

한 경찰에 의해 무사히 귀가 조

치됐다.

이 남성은 아내가 자신에 대

한 노여움을 풀지 못한 상태에

서 황망히 떠난 것을 걱정한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

한 경찰의 휴대폰을 통해 그의 

아내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아내

는 그와의 통화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을 신고 받았던 경찰 관계자는“고속도

로에서는 절대로 무리하게 차량에서 내리거나 갓길을 

걷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차

량 밖으로 이동해 걷는 등의 행동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오가는 무수한 차량의 안전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항의했지만, 교사는“규정

에 따랐을 뿐”이라는 말만 반

복했다. 

교육부는 철저한 조사를 지

시했다. 그러나 여학생에게만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을 금지

한 성차별적 복장 규정에 대해

서는“복장 규정은 개별 학교

의 책임”이라고 말을 아꼈다.

‘남학생은 되고 여학생은 안 되는’불합리한 현실에 화

가 난 이스라엘 여학생들은 19일과 20일 산발적으로 핫

팬츠 시위를 벌였다. 모디인마카빔레우트의 한 학교 앞에

서는 여학생 50여 명이 반바지를 입고 교문 앞에 줄지어 

서 항의를 쏟아냈다. 

라아나나와 레호보트, 케파르사바, 게데라 지역 학교 

여학생들도 시위에 동참했다. 시위가 거세지자 게데라 지

역의 한 학교는 3시간 동안 교문 밖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항의하던 여학생 150명을 결국 교실로 들여보냈다.

핫팬츠 시위에 참가한 레포보트의 한 여학생은“나도 

반바지 때문에 교문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

다.”면서“남학생과 같은 학생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 

입은 옷만 쳐다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인도에서 스파이로 의심되는 비둘기가‘체

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5일 인도 NDTV에 따르면 전날 저녁 

7경 파키스탄과 인도의 접경지역인 잠무-카

슈미르주 카투아에 사는 한 여성의 집으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집주인과 마을 주민들은 비둘기 다리에

서는 알 수 없는 배열의 숫자가 나열된 종이쪽

지가 고리에 감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비둘

기를 최초 발견한 주민은 문제의 비둘기가 파

키스탄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 인도로 날아든 

것을 직접 봤다고 진술했다.

주민들로부터 비둘기를 건네 받은 현지 국

경수비대와 경찰은 주민들의 주장대로 비둘

기의 다리에서 번호가 적인 쪽지를 확인했지

만, 비둘기 체내에 카메라 등 전자기기는 없었

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카투아의 한 경찰 관계자는“파키스

탄에서 국경을 넘어 인도 지역으로 스파이

를 보낼 때 새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

다.”며“다만 비둘기의 다리에 묶여있던 쪽지

의 숫자는 전화번호일 가능성이 있다. 파키스

탄에서는 비둘기의 다리에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묶어 주인이 있음을 알린다. 국경수비

대가 현재 스파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에도 카슈미르 지역 국경 인근

의 한 마을에서 파키스탄 공용어인 우르두어 

및 파키스탄 내 전화번호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매단 비둘기가 발견 즉시‘스파이 

혐의’를 받고 구금된 적이 있었다.

▲ 인도 국경수비대에 ‘체포’돼 구금된 뒤 

조사를 받고 있는 비둘기. NDTV 화면 캡처
▲ 학교의 복장 규정에 항의하는 라아나나 지역 여학생들 

ⓒ 여성운동가 리노르 도이치 트위터


